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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노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

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

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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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무상

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

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

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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